(보도자료) 이석채 회장 부동산 헐값 매각으로 부실 기업 M&A, 회사에 또 엄청난 손실 끼쳐!!
- 참여연대와 KT새노조, KT 회사 내부 공익제보 자료와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개
- 참여연대와 KT새노조 등, KT와 이석채 회장 추가 고발 검토 중. 이석채 회장 퇴진도 촉구
    - 문의 : 이해관 새노조 위원장 010-3308-8787/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 향후 일정 : 10.29(화) 오후 1시, 장소미정. 최근 KT와 이석채 회장의 검찰 압수수색과 수사, 그리고 KT 사태에 대한 KT 관련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피해자 공동으로 입장과 활동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 예정.
1. Kt 이석채 회장이 지난 3년 간 kt 보유 39개 부동산, 1조원 어치를 헐값으로 매각하였으며 이에 관해서는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배임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하여 확보한 자금을 “탈통신” 한다며 신사업투자 명목으로 대규모 M&A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kt oic, 사이버MBA 등 친인척(유종하)이 관련된 회사를 비싼 값에 인수하여 친인척에게는 거액(137억원 상당)의 이익을 안겨주고, 회사에는 손실을 떠넘긴 바 있어 이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2월 참여연대로부터 배임혐의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2. 그런데 참여연대와 kt새노조가 공동으로 kt의 각종 경영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친인척이 관련된 M&A 외에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적자 기업을 대거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Kt는 2011년 12월 이사회를 통해 2012년 kt 그룹경영계획을 의결합니다.  핵심 내용은 비통신 분야로 투자를 집중하는 것으로 관련자료 25쪽에 나와 있듯, 자산 매각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여 비통신 분야 M&A를 하겠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실제로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M&A 및 기업분사 규모는 2012년 말 기준 32개 건으로 취득가액은 1조 1,411억원 규모입니다.

3. 이렇듯 대규모 인수합병을 했지만 그 결과는 매우 비정상적인 적자 기업들을 인수한 것에 불과함이 kt의 자체 자료로도 확인이 됩니다.  2012년 kt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내부 보고서 중 심각한 적자기업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억원)
	회사명
	설립개요
	kt투자액
	실적(매출/당기순익)
	특기사항

	
	
	
	2010
	2011
	2012
	

	kt클라우드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213
	-
	71.5/
-40.3
	67.9/
-86.
	자본잠식율 32.6%

	넥스알
	Big Data 플랫폼 
	46
	4.6/
0.1
	33.6/
7.6
	25.5/
-17.8
	자본잠식율 
-46.3%

	USTREAM KOREA
	기업홍보용 생중계 및 동영상 서비스
	25.5
	-
	-
	3.2/
-26.6
	영업이익률 
-846.4%

	Kt-SBds
	소프트뱅크 데이터센터 서비스
	188.7
	-
	0/
-2
	4.4/
-44
	영업이익률
-1,099%

	엔써즈
	Media Cloud 사업 추진 위해 인수
	160
	32.5/
-1.9
	35.7/
-15.1
	48.5/
-31.0
	2013년도 25억 적자 예상

	ktOIC
	스마트러닝 콘텐츠 공급
	67
	0/
-7.1
	0.4/
-7.6
	3.5/
-15.7
	친인척 관련

	kt이노에듀(구사이버MBA
	콘텐츠 개발
	77.7
	129/-3
	128/
2
	167/
1
	친인척 관련


4. 이상과 같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인수합병의 결과로 kt의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는 게 kt 내부 본사 직원들의 우려입니다.  자산을 매각하여 대규모로 단행한 인수합병이 실질적으로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이석채 회장은 대외적으로 탈통신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는 식의 여론몰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5. 아울러 2011년 이사회에서 BIT 관련 38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으나 결과는 아직 완성도 못한 상태인데 9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습니다. BIT란 KT와 KTF 합병에 따라 전산을 통합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해외업체(어센츄어)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고비용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사안입니다.  실제로 2010년 11월 16일 사업설명회 당시에도 4,8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으나 지난 9월 30일 임시 가개통 하면서는 9000억 원 투자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를 두고 kt에서는 “BIT 사업이야 말로 kt 판 4대강 사업” 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3년 전 기사와 최근 기사 링크했습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0&no=625250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93009150847591&outlink=1

6. 이상과 같이 이석채 회장은 재계 11위 규모의 대기업 kt의 경영이라고는 믿기 힘든 경영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산은 헐값에 매각하고, 부실기업을 인수합병하였습니다. BIT는 애초 예상의 두 배이상의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더구나 글로벌 사업 강화한다며 아프리카의 통신사 인수한다고 하면서 NTC(러시아의 이동통신사) 지분은 매각하는 등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kt의 경영실적은 계속 나빠지고 있으며, 특히 주력사업인 통신분야에서 거듭 밀리고 있는 상항입니다.  
[bookmark: _GoBack]7. 이러한 대규모 부실 M&A가 가능했던 것은 이석채 회장 취임 직후 이사회 규정을 변경하여 투자 시 이사회 승인 요건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회장이 독선적으로 M&A를 할 수 있게 된 점 때문이라는 게 kt 내부의 지적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kt새노조는 이석채 회장의 부실기업 M&A 과정 전반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공동으로 진행 중이며 좀더 고의성이 확인되면 추가 고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